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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6. 9. 6.(일) 11:00

2026. 9. 7.(월) 조간
배포 2026. 9. 4.(금) 16:00

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
 - 9.7.~9.23. 약 3주간 축산물 이력·등급·원산지 표시 등 합동단속 실시
 - 축산물 부정 유통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(☎1588-8112)로 신고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

점을 고려하여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·등급·

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 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농림축산검역본부, 지방정부 및 

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실시하며,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

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

점검한다. 특히,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

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.

 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

현재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, 올해 7월 7일 

개정된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

예정이다.

 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“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, 

「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(☎1588-8112)」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”라고 

하면서, “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

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팀  장 전익성 (044-201-2371)

축산유통팀 담당자 주무관 이래은 (044-201-2347)


